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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글을 읽는 데 장애가 있거나 직접 글을 읽는 시간이 부족하거나 모바일로 웹소설을 감상하는 것이 불편한 

이용자들에게 TTS는 웹소설을 소비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며 기업이 꼭 확보해야 하는 소비층이다. 그러나 

현재 웹소설 TTS는 텍스트를 단일 목소리로 읽는 것이 전부이며 이는 이용자의 몰입을 어렵게 하고 진입장

벽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생동감 있게 글을 읽어 이용자들을 몰입시키는 웹소설 TTS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이전보다 생동감 있는 웹소설 TTS를 만들기 위해 글의 각 문장에 어떤 소리가 필요한지에 따라 그 유형을 

해설문, 대사문, 의성문으로 정의한 뒤 이를 판별하기 위해 KoBERT 모델을 기반으로 한 문장 유형 판별 시

스템을 제안한다. 해당 시스템은 결과적으로 높은 정확도를 보이며 문장을 분류했고 이런 식으로 나온 데이터

는 분류된 문장 내에서도 조금 더 심층적인 판별을 진행하거나 개체명 인식이나 발화자 인식, 문장 사이의 관

계 인식과 결합하여 더 높은 성능의 모델 연구에 도움이 된다.

ABSTRACT

For users who have difficulty reading text, don’t have enough time to read directly, or find it inconvenient to enjoy web 

novels on mobile devices, TTS is the only way to consume web novels, making them an essential audience that companies 

must cater to. However, current web novel TTS systems merely read text in a monotonous single voice, which hinders user 

immersion and acts as a barrier to entry. Therefore, a more dynamic and immersive TTS system is needed. This paper 

proposes a sentence-type classification system based on the KoBERT model to create a more engaging web novel TTS. The 

system defines sentence types based on the commentary sentence, line sentence, and onomatopoeia sentence, based on the 

type of sound required. The system demonstrated high accuracy in classifying sentences, and the resulting data can be 

further utilized for more in-depth classification within the categorized sentences. Additionally, this data can be combined with 

techniques such as named entity recognition, speaker identification, and inter-sentence relationship detection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more advanced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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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여러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텍스트를 실

제 사람 목소리로 변환하는 기술을 TTS라고 하며, 

오늘날 이 기술은 음악, 서비스, 교육 등 다양한 분야

의 텍스트 기반 콘텐츠를 활용하는 데 널리 사용되고 

있다.

웹소설의 경우에도 네이버 시리즈, 카카오페이지 

등의 대형 웹소설 플렛폼에서 TTS가 사용되는 데 글

을 읽는 데 장애가 존재하거나 바쁜 시간 속에서 직

접 글을 읽을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대신 글

을 읽어주는 TTS는 손쉽게 웹소설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

또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최근 웹소

설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중 40%는 모바일이나 테블

릿으로 웹소설을 감상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나오는 

데 TTS를 활용하면 이런 소비층도 쉽게 웹소설에 접

근하여 웹소설 시장의 성장을 촉진 시킬 수 있다.

이런 성장 가능성을 가진 TTS지만 현재 시장에 

나온 기술은 단순히 텍스트를 읽는 수준에 그치고 있

다.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읽는 것은 가능하나 그 목소

리는 단조로우며 문장 사이의 구분도 없이 단일 목소

리로 읽는 것이 전부이다. 이는 TTS를 사용하는 이

용자가 글에 몰입할 때 방해가 되고 신규 이용자에게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사용자들이 글의 몰입하는 데 있어 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오디오북을 통해 알 수 있다. 오디오북 서

비스 플렛폼 중 하나인 윌라 오디오북에 따르면, 특히 

소설 오디오북의 경우 어떤 성우가 글을 읽고 연기하

느냐에 따라 평가가 크게 달라질 정도로 오디오북에

서 소리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즉 TTS 기술의 발전은 다양한 소비자층의 확보와 

기존 콘텐츠의 새로운 소비 형태를 추가한다는 측면

에서 웹소설 시장의 확장에 도움이 되는 것은 명백하

다. 오디오북처럼 생동감 있게 웹소설을 읽을수록 이

용자들은 콘텐츠에 깊게 몰입할 것이며 이는 이용자

를 시장에 붙잡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웹소설과 같은 텍스트 매체를 생동감 

있게 읽어주는 TTS 기술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

으로 부족한 편이며, 그중 국내 연구는 주로 대화

체에서 발화자를 식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초기 연구에서는 규칙 기반 방법론을 활용해 형

태소 분석을 통해 문장에서 발화자의 후보 자질

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화자를 찾아냈다[1, 

2]. 이후 트랜스포머(Transformer) 개념의 도입으

로, BERT 모델을 이용해 문맥을 분석하여 각 문

장의 발화자를 인식하는 방식으로 발전했다[3, 4].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사람 간 대화체 

문장에만 초점을 맞춰왔기 때문에, 다양한 문장 

형식을 포함한 웹소설과 같은 텍스트에 적용하기

에는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웹소설의 모든 문장에 TTS 기술을 

적용하여 오디오북처럼 생동감 있는 웹소설 TTS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각 문장이 출

력하는 소리에 따라 문장의 형식을 새롭게 정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문장을 분류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Ⅱ. 소리 유형에 따른 문장 분석

웹소설 TTS를 위하여 먼저 웹소설의 문장마다 어

떤 소리가 필요한지 알아내고 그 소리를 각 유형으로 

묶을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각 문장은 크게 해설문, 

대사문, 의성문 총 3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2.1 해설문 (Commentary Sentence)

해설문은 이야기를 설명하거나 묘사하는 문장으로 

크게 두 가지 역할을 가진다. 첫 번째는 이야기의 배

경, 사건의 진행 상황, 인물의 행동이나 감정, 심리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정보 전달의 역할이며 두 번째는 

대사와 대사 사이를 자연스럽게 연결하거나 톤의 높

낮이를 통해 특정 분위기를 조성하여 이야기의 흐름

을 유지하는 역할이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문을 열었다, 며칠이 지나

도 비는 그치지 않는다, 앞선 두 문장처럼 해설문은 

작중에는 등장하지 않는 중립적인 존재가 내는 소리

이기에 기본적으로 객관적이며 차분한 톤으로 글을 

읽으나 상황에 따라 강약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긴장

감을 표현할 때 쓸 수 있다.

글을 해설하는 주체가 주인공인 1인칭 서술의 경우

도 있으나 본 논문은 문장 분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고유의 문장 형식 특징이 뚜렷하고 웹소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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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식은 3인칭 서술만을 고려하기

로 한다.

2.2 대사문(line sentence)

대사문은 등장인물이 직접적으로 말하는 문장으로 

크게 두 가지 역할을 가진다. 첫 번째는 인물 간의 대

화를 통해 인물의 성격, 감정, 관계, 동기를 드러내 자

연스럽게 독자에게 정보를 전달하여 이야기를 전개하

는 역할이며 두 번째는 긴박하거나 차분한 감정적인 

문장을 써 이야기에 생동감을 제공하여 독자의 몰입

을 유도하는 역할이다.

‘뭐지?’, “내가 왜 그랬을까.”, 앞의 두 문장처럼 의

문이나 후회같이 해당 등장인물의 감정이 그대로 반

영되는 소리가 쓰이며 작중에 등장하는 인물마다 고

유한 목소리를 가지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는 것도 중

요하다.

작중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의 소리를 따로 판별하

는 것은 다른 기술과 결합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 논

문에서는 다루지 않으며 인물의 대사에는 대화와 독

백으로 구분되기도 하나 결국 같은 등장인물이 말하

는 것이므로 이 또한 구분하지 않는다. 

2.3 의성문(Onomatopoeia Sentence)

의성문은 실제 사물의 소리를 모방해서 사용하는 

문장으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이야기에 생동

감을 불어넣어 독자들의 몰입감을 높이는 역할을 한

다.

파도 소리의 ‘철썩’, 고양이 소리의 ‘야옹’처럼 의성

문은 자연, 동물, 기계, 사람의 행동 소리 등 다양한 

사물의 소리를 전달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다양한 소

리를 준비하고 구분할 필요가 있다.

수많은 의성문을 일일이 분류하기에는 데이터가 부

족하므로 본 논문에서 의성어로 이루어진 문장은 전

부 하나의 의성문으로 분류한다.

Ⅲ. KoBERT 모델

본 논문에서는 동화나 소설의 문장을 여러 개의 카

테고리 중 하나로 분류하는 다중 분류 모델을 사용한

다. 따라서, 각 카테고리에 맞는 키워드를 찾기 위해 

문장의 문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모델을 사용할 필

요가 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모델로는 BERT와 

ChatGPT가 있으나 ChatGPT의 경우 대화형 커뮤니

케이션과 정보 교환을 위한 모델로 설계되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문장 분류와 같은 특정 작업에 

맞춤형으로 훈련된 모델은 아닌 점과 다양한 국가에 

서비스되는 다국어 모델이기에 한국어에 특화된 

BERT보다는 한국어의 문법 구조나 어휘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어 본 논문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5-6].

그렇게 선택된 BERT(: 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s from Transformers)는 딥러닝 기법

을 활용한 기술로 2018년 구글에서 개발한 사전 학습

(pre-trained) 언어 모델이다. 

기존 자연어 처리 모델은 문장을 왼쪽에서 오른쪽

으로 읽는 단방향 방식으로 사용되었으나 BERT는 

양방향 Transformer 인코더를 사용하여 문장의 앞뒤 

문맥을 모두 고려하여 단어들을 분석하고 글의 문맥

을 이해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자연어 처리 태스크에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데 특히 어순이 자유롭고 문맥

에 따라 단어의 의미가 크게 변하는 한국어 문장 분

류에 매우 적합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은 본 논문 같은 웹소설 속 문장을 분류하는 

점에서 이점이 큰데 입력 문장의 문맥을 고려하여 문

장을 이해하기에 소설에서 자주 나타나는 긴 문장에 

받는 영향을 최소로 한 상태에서 문장의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를 단어 간의 상관관계를 학습한 뒤 키워드

를 중심으로 카테고리를 분류하는 데 높은 성능을 보

인다[7].

그리고 BERT는 Self-Attention 메커니즘을 활용하

여 각 문장의 단어를 벡터로 변환한 뒤 그 의미를 표

현하기에 문장 전체의 의미를 보존함과 더불어 각 문

장의 유사성을 수치화하여 이러한 벡터 표현을 바탕으

로 다양한 분류 모델을 통해 문장을 분류할 수 있다.

또한, 대규모 코퍼스로부터 사전 학습을 통해 전이 

학습된 모델이기에 입력데이터와 분야가 겹치는 데이

터를 미리 학습한 모델로 Fine-tuning을 진행할 경우 

비교적 적은 수의 데이터라도 특정 범주에 문장을 분

류하는 데 우수한 성능과 빠른 속도를 보여주는 장점

이 존재하며 이는 직접 데이터셋을 만들 때 시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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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Sentence

Commentary 
Sentence

said the boy.

line 
Sentence

Are you okay?

Onomatopoeia 
Sentence

splash!

비용을 크게 줄여주기에 매우 큰 이점이라 할 수 있

다[8].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셋은 한국어만을 사용

하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모델인 SKT Brain에서 한

국어 텍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전 학습하여 개발

한 KoBERT 모델을 사용한다. KoBERT 모델은 대량

의 한국어 소설을 학습하여 문학 텍스트의 감정도 분

류할 정도로 문맥에 대한 이해가 탁월하기에 타 모델 

대비 높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9].

Ⅳ. KoBERT 기반 문장 분류 방법

4.1 데이터셋 준비

인어 공주, 성냥팔이 소녀 등 저작권이 만료된 소

설 혹은 동화에서 1,112개의 문장을 추출하여 문장 분

석에서 해설문, 대사문, 의성문으로 정의된 3가지 문

장 유형을 클래스로 레이블링하였고 표 1과 같은 데

이터셋을 자체 제작했다.

표 1. 모델링에 필요한 데이터 셋
Table 1. Data set required for modeling

4.2 모델 학습 및 성능 평가 방법

자체 제작된 데이터셋을 라벨링하여 전처리를 진행

하고 데이터를 학습시키기 위한 Train set과 성능평

가를 위한 Test set으로 나누었다.

전처리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KoBERT 모델에서 

요구하는 입력 형태로 변환시키고 파라미터를 설정하

여 해설문, 대사문, 의성문의 3가지 클래스에 따라 문

장을 분류하는 모델을 구축한 뒤 학습을 진행한다. 전

체 모델 학습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KoBERT를 활용한 모델 학습 과정
Fig. 1 Model training process using KoBERT

학습이 완료된 모델은 앞서 만들어 놓은 Test set

을 활용하여 성능평가를 진행한다. 성능평가는 다중 

분류 모델에서 주로 사용되는 정확도 검사(Accuracy, 

ACU)를 사용한다[10].

     
 

  ⋯ (1)

True Positive (TP), True Negative (TN), 

Fasle Positive (FP), False Negative (FN) 

 
4.3 결과

계산식 (1)의 정확도 검사 결과 아래 그림과 같은 

1.0 즉, 100%에 근접하는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보였

으며. 시뮬레이션에서도 그림 2와 같이 임의로 넣은 

문장을 잘 분류하였다.

그림 2. 정확도 검사 결과와 모델 시뮬레이션
Fig. 2 Model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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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오디오북처럼 생동감 있게 글을 읽

는 웹소설 TTS를 목표로 하였다. 해당 TTS를 위하

여 먼저 글의 문장이 출력할 소리에 따라 문장 유형

을 해설문, 대사문, 의성문으로 정의한 다음 이를 기

준으로 한국어 문장 분류에 적합한 KoBERT 모델을 

기반으로 문장 유형을 판별하는 방법을 실행하였고 

100%에 근접하는 높은 정확도를 달성하였다. 

5.1 시사점

해당 결과는 기존의 연구가 대화체 위주로 분류된 

것과는 달리 소설 부류의 텍스트 매체 글 전문을 대

상으로 한 문장 분류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이는 이전

보다 적극적인 소설 텍스트 데이터 수집을 기대할 수 

있다.

5.2 한계점 및 향후 연구 과제

현존하는 대부분의 웹소설은 저작권으로 인해 데이

터 학습을 시킬 수 없어 비슷한 매체인 고전 소설이

나 동화로 대체했다는 점에서 웹소설 TTS라는 목표

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향후 연구로는 해설문의 1인칭과 3인칭, 대사문의 

대화와 독백 혹은 여러 인물로 나누어지는 경우, 그리

고 다양한 의성어의 구분 등 본 논문에서 정의한 유

형보다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어간 판별에 도전하거

나 문장 사이의 관계 인식, 발화자 인식, 개체명 인식 

연구와 같은 다른 기술과 결합해 기존보다 높은 성능

의 모델을 목표로 한다.[1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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